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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달입니다. 성도님들은 올 한해 어떠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저와 같이 사역하시던 Elton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사로서의 모든 사역을 끝내고 미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귀국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 섭섭한 일이지만 그러나 일본에서 34년 동안 젊음을 바친 그와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일이 제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선교사님의 남은 여생동안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실 것을 믿으며 또한 기도드립니다.  
 

 
 위의 사진은 커피샾에서 연주하는 모습입니다. 피아노를 치시는 분이 엘튼(Elton)입니다.  
 

 
위의 사진은지난 주의 성경공부하는 모습입니다. 7명의 홈레스들이 참석. 



 
1. 사진의 제일 왼쪽은 히가시데라는 분입니다. 얼마전 부터 참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혼자서 부르지를 않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목 수술을 한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는 평생 잘 나오지 않게 된다는 말을 듣고 맘이 
아팠습니다. 가장 맘이 아팠던 이유는 하나님께 목소리로 찬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찬양을 할때 혼자서 입을 다물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적군과 싸운 장면을 기억할실 것입니다. 그 때 공동번역에는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대하20:22)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가시데씨도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왼쪽 파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마스다 씨입니다. 아토피로 매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일본엔 기후와 환경의 영향으로 아토피로 괴로워 하는 사람이 약40만명이나 됩니다. 의외로 
쉽게 마주치곤 합니다.  
3. 사진에는 없습니다만 테렌스(미얌마)씨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콜중독의 상태입니다. 요근래 약 한달간 성경공부에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4. 가장 오른쪽에 살짝 보인 분은 아키야마씨입니다. 이분은 2년반 동안 스님이었습니다. 
제가 「진리를 깨달으셨습니까?」라고 장난끼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오」하더군요. 
지금 고혈압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홈레스들을 위해 삼각김밥을 나눠주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룹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그곳에 공동사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피를 나눠주고 성경공부반을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벌써 한달 후면 올해도 지나가고 새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해를 뒤돌아 보면서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감사의 향기가 늘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